
해외나 국내 성지순례 중 성당을 방문하면, 간혹 성전 입구나 제단 장식에 네 생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
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모습이 정확하게 통일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, 사자, 황소 그리고 독수리라는 것을 알 
수 있지요. 

이 네 생물이 한 데 모여 묘사된 이유는 성경에 근거합니다. 우선 에제키엘 예언서를 보면, 주님께서 발현하
시는 대목(1,4-28 참조)에서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: “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, 넷이 저마다 오
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”(10절). 요한묵시록의 ‘천상 
예배’ 대목(4,1-11 참조)에서도 동일한 네 생물이 소개됩니다: “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, 둘째 생물은 황소 같
았으며,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,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”(7절). 이들이 가장 높은 
하늘의 어좌를 에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. 

그리스도교는 이들이 각각 네 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. 

우선, 사람은 마태오 복음을 상징합니다. 마태오 복음의 첫 대목(1,1-17 참조)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
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. 복음서의 시작이 인간 역사를 다루기에, 사람이 마태오 복음서를 의미하는 표상
이라고 본 것입니다. 

사자는 마르코 복음을 상징합니다. 마르코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(1,8 참조)
으로 시작합니다.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“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”(3절)로 소개되는데, 그 모습이 광야에

서 큰 소리로 포효하는 사자를 연상하게 합니다. 따라서 사자를 마
르코 복음의 상징으로 봅니다. 

황소는 루카 복음을 상징합니다. 루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세례
자 요한의 출생 예고(루카 1,5-25 참조)인데, 여기에 사제 즈카르야
가 등장합니다. 그는 “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”(9절) 
되었습니다. 그가 지성소에서 하는 분향은 제사 때 제물로 바쳐지던 
황소를 떠올리게 합니다.

끝으로, 독수리는 요한 복음을 상징합니다. 요한 복음은 공관복음, 
곧 마태오, 마르코, 루카 복음과 그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. 바로 예
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
풍부하게 해설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. 이렇듯 깊은 의미를 
담고 있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(+215년경)는 요한 복음
을 특별히 “영적 복음서”라고 불렀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, 누구보다 
높이 날아 세상을 조망하고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
는 시력을 지닌 새인 독수리를 요한 복음의 상징으로 봤습니다. 

네 복음서의 상징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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